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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개요 

김시습의 자화상연구 

－시와 그림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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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미화 

 

김시습(1435-1493)은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문인이자 학자이다. 3세 때 외조부로부터 글자를 배

우기 시작하였다. 5세 때 이미 그가 신동이라는 소문이 자자하였다. 당시의 국왕인 세종이 궁으로 

불러서 그의 재능을 칭찬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온다. 유년기의 재능에 대한 일화가 이 밖에도 

여럿이다. 그는 문자능력 및 구사에서 특별한 능력을 보였다.  

김시습은 15세때 어머니를 여의었고, 아버지는 곧 재취했다. 자신은 18세때 결혼을 했지만 순탄

한 결혼생활을 하지 못했다. 개인적인 상처를 입었다. 조선은 계유정난을 시작으로 정치, 사회적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났다. 또한 유년기의 천재성과 이로 인한 주변의 칭찬이 그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 

1458년, 24세의 김시습은 승려의 모습으로 여행을 떠났다. 평생의 방랑이 시작된 것이다. 그는 

방랑의 생활 속에서 많은 시를 남겼고 소설(금오신화)도 썼다. 그는 2편의 자화상도 남겼다. 원본

은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김시습 말년에 머물렀던 부여 무량사에 그의 초상화가 남아있다. 김시습 사후(1583)에 문집이 

편찬되는데 판각을 한 초상화와 자신을 기린 글(自讚)이 있다. 그의 초상화는 여러 개가 전해져 

오는데, 여기서는 ⓵무량사 초상화, ⓶문집에 실린 판각화, ⓷일본 천리대 소장본 초상화와, ⓸경

주 기림사에 있는 초상화를 소개하여 의미를 살핀다. 

조선에서 쓰인 초상화는 영정의 기능을 했다. 무량사에 있는 초상화도 마찬가지인데 단순하고 

우아한 멋이 있는 반신상이다. 일본 천리대 본은 이와 거의 비슷한 모습이며 경주 기림사에 있는 

초상화는 신선의 모습을 하고 있다. 판각화는 그의 자찬과 함께 있는데 날카로운 김시습의 모습

을 잘 표현해냈다.  

드높은 자의식을 가진 김시습은 일생을 여러 양극단 사이의 방황으로 보냈다. 그 중 하나는 자

부심과 자조 사이에서 일어났다. 또한 그는 천재적 면모, 조선전기 정치사건에 대처하는 자세(義), 

여러 학문에 열려있었던 태도(儒,佛,道)로 인해 후대에도 유명인이었다. 단선적이지 않은 삶의 궤

적이 시와 그림에 반영되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김시습의 자의식과 후대 사람들의 관점을 함께 

엿볼 수 있다.  


